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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

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는 장차 인구

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

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시군구 간 청년층 인구이동의 균등화가 장래 시군구 간 노동

인구 불균등 증가 추이를 완화할 것임을 알려준다. 반면, 장년층의 인구이동이 사라

지는 경우,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

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도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이동 

차이를 완화하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앞으로 시군구 경제활동인

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만으

로는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 확대를 막기 어려우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

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인구변화, 지역 불균형, 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인구, 지역 노동시장

JEL Classification Numbers: J11, J61, J21





Ⅰ. 머리말

빠른 출생아 수 감소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장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인력 수급 여건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

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현재의 45%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

라 노동인구의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에도 불

구하고 앞으로 약 20년 동안에는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인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 이철희(2022)의 연구는 생산연령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앞으로 2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보

여준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와 기술·산업 

변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는 부문별로 매우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연구결과

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음식점 및 주

점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의 산업에서 큰 규모의 노

동력 부족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을 제공해준다. 청년인력의 빠른 감소는 장차 노동시장

에 큰 충격을 가져올 중요한 변화이다.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

율이 유지되는 경우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대 말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

하여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이철희 2024). 청년인

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급감하게 될 노동시장 신규 진입인력을 대체하지 못

하는 경우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변화로 인해 부문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역시 커지고 있어서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철희·엄상민(2024)

의 연구는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와 산업·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

가 장차 광역시도의 각 산업별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바 있다. 연구의 결과

는 지역 및 산업에 따라 노동수급 불균형의 형태 및 규모가 상당히 다를 것임을 보여준

다. 그리고 이는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문 및 지

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철희·황영지(2022)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지자체가 늘

어나고, 중간 규모 지자체는 감소하고, 대규모 지자체 수가 유지되면서 한국의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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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간 인구 불균형 정도는 크게 커졌다. 이 연구는 또한 이 기간 지역 간 인구불균형 

확대의 주된 원인이 주로 청년층 인구이동률 격차였음을 보여준다. 근래의 추이가 지속

될 경우,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이는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래 인구변화가 시군구 수

준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된 바 없다.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

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한다. 다음으로 인구이동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자체별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 정도가 각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인구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첫째,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비해 노동시장의 범위와 더 잘 부합하는 행정구역 단위

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도는 지나치게 크고 이질적이어서, 이 행정구역을 분석의 단위

로 이용하는 경우,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군구별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중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인구대응 정책 수립

과 중앙정부의 지역별 정책 조율을 위해서는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지역 및 부문별 노

동수급 불균형 및 시군구별 인구변화 전망에 관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제2절). 둘째, 

장래 시군구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계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시군구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결과를 제시한다(제3절). 셋째, 인구 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된 총 6개 시나리오를 도입하고, 각각이 실현되는 경우의 가상적

인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한다(제4절). 마지막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제5절).

  

Ⅱ. 선행연구 검토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출생과 사망으로 대표되는 자

연변화, 그리고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태·장정호, 

1997). 선행연구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인구이동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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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전체 인구 대비 도시인구 비율은 1960년 30% 미만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그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im and 

Sloboda, 1981; 김두얼·이태석, 2020).

2000년대 이후의 지역별 인구이동을 분석한 문헌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철희·황영지(2023)의 분석에 따르면 해

당 기간 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의 확대에 주로 20~39세 젊은 인구의 이동이 영향을 미

쳤다. 한편 20대 인구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는 반면, 4~50대 중장년층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대되

는 등 연령대에 따른 지역 간 이동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찬영, 2018). 이는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로 인해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수급 불균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원 외(2023)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세에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주로 

기여한 반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음의 기여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로 지

역 간 생산연령인구의 총량은 유사하더라도 연령 분포에 따라 실제 경제활동인구의 차

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전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철희·

엄상민(2024)의 최근 연구는 2022년~2032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가 가져올 산업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구 및 기술변화로 인한 노

동수급 변화는 지역 및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을 보여준다. 보건업·사회복

지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대규모 노동 

인력 부족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부산, 광주, 강원, 전남, 경

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노동인력 부족을 경험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또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의 노동인력 부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공한다. 제조업의 경우, 모두 8개 

시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경남, 울산, 경

북, 대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특히 제조업 인력 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각 지역이 처한 사

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군구 단위의 경제활동인구 추계를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특성별 인구를 추정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광역시도별로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시도별 인구규모 및 성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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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 인구구조를 추계한 결과를 제공한다(통계청 2024). 그러나 아직까지 각 시군구의 

특성별 인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연구자가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직접 추

계할 필요가 있다.

마강래(2017)는 각 지자체 인구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보여온 선형적인 추세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장래 지자체별 인구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는 인구가 1995년 대

비 50% 이하로 가장 먼저 감소하는 지역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들로서 결국 도시의 기능

을 잃게 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전반적·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이

를 보여주지만,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인구가 장래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알려주지 않

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구유출

이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령화를 겪는 도시들은 인구유출보다 고령층의 사망속도가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더욱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이는 보다 정치한 인구추정을 위하여 전 

연령층의 인구이동, 사망, 출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자체별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최근 자료로부터 시산하여 장래의 성

별·연령별 인구를 추정하는 본 연구 방법론과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로 하능식·신두섭

(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98년~2007년 각 지자체의 5세별 인구변화

율을 이용하여 2008년 이후 10년 동안의 인구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

여 지자체 재정전망과 복지수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서는 기준시점의 5세별 인구와 비교시점의 해당 코호트 인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인구

변화율을 추정하였으며, 인구 이동 및 사망의 영향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5세 미만 인

구에 대해서는 30대 초 인구 대비 0~4세 인구 비율을 이용한 출생률의 변화율을 바탕

으로 추정하였다.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방법은 연령별 인구이동률, 

사망률, 출산율 등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 연구의 방법과는 상이하다. 

이철희 외(2023)의 연구는 2018년 직전 시기의 시군구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률

을 측정하고,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설정한 각 시도별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률 

변화 가정을 도입하여, 2018년부터 2038년까지의 시군구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계하

였다. 이는 본 연구의 시군구 인구추계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

는 최근 데이터(2024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직전의 각종 인구동태조사)를 이용

하고, 학력별로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학

력별 인구를 추계하는 이유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학력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군구 수준의 장래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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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군구별 장래 경제활동인구 추정

1. 시군구 수준 성별·연령별 인구 추계 방법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추계를 위해 먼저 향후 20년(2022년~2042년) 기간에 대해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방법은 시군구별

로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뒤의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최근(2022

년)의 각 시군구 인구에 성별·연령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각 5년 기간

(2022년~2027년, 2027년~2032년, 2032년~2037년, 2037년~2042년)에 대해 순차

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이전 기간의 비교 시점에 대해 추정한 성별·연령별 인구를 다

음 기간 기준시점의 성별·연령별 인구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변화를 결정하

는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각 기간별로 다른 값들을 적용하

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최대한 세

부적으로 나누어 각각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각각의 요인의 장기적인 변

화에 대해 상이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1)

우선 시군구별 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

한다. 식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시군구(여기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군구를 나타내

는 첨자는 생략한다)에 있어서 5년 후로 정의된 비교시점(t+5)의 성별 s, 연령 a+5 인구

(Pt+5

a+5,s
)는 기준시점(t)의 같은 성별과 연령 a 인구(Pt

a,s
)에 5년 동안 사망과 인구이동으

로 인한 인구변화율(1-dt

a,s
 + mt

a,s
)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d는 성별·연령

별 5년 간 사망률을, m은 성별·연령별 5년 간 순유입률을 나타낸다. 이 계산에 필요

한 기준시점에서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사망률은 2022년 인구동향조사 사망편 

마이크로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 그리고 기준시점에서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순

유입률은 2017년~2022년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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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각 시군구 5세 미만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분석 단위를 5년으로 하면 한 시군구의 5세 미만 인구는 5년간 해당 지역에서 태

어난 신생아 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5세 미만 인구의 시군구간 이동에 의해 결정된

다. 또한, 신생아의 수는 연령별 가임기 여성 수와 연령별 출산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식 (2)는 이를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구, 사망률, 순유입률 등의 정의는 

식 (1)과 동일하고, t
는 유배우자 비율을, Fa,m과 Fa,n은 각각 유배우, 무배우자의 연

령별 출산율을 나타낸다. 

특정 지역 가임기 여성인구는 사망과 순이동에 의해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사이 변

화하게 된다. 사망과 순이동이 5년 기간 동안 고르게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

한 중간 시점의 가임기 여성인구가 추계에 이용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 역

시 사망과 순이동에 의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사이 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다른 지

역으로의 이동이나 사망 위험의 경우는 이미 태어난 인구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기

준시점에 태어난 아동들은 전체 기간인 5년 동안 이 위험에 직면해야 하지만, 비교시점

에 태어난 아동들은 이동 및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 

시군구별 출생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 순유입률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2022년 시군구 연령별 출산율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편의 출생

아 수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여성인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 시군구 수준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계 방법

인구변화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장래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변화를 전망하여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같은 성

별·연령 집단 내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라 취업률과 노동시장 지위 변화 양상이 상이하

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학력별 인구변화 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이 작업은 아래에 설명된 가정과 방법을 도입하여 직접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이철희 2022)의 방법을 최근 데이터에 적용하여, 전국의 장래 학력

별 인구를 추계하였다. 이는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출생 코호트의 성별·연령별 학력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42년까지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학력은 ① 

대졸 이상, ② 고졸, ③ 고졸미만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재 30세 이상인 출생 코호트의 경우 지금의 학력 분포가 장래에도 유

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20대인 출생 코호트의 경우엔 대학 입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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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30세 대졸 비율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대졸 비율을 추정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에 대해 아래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출생 코호트의 

21~30세까지의 대학 졸업자 비율(Gy
a) 추정할 수 있는 와 를 추정하였다. 이 식에서 a

는 연령, y는 출생 연도, G는 대학 졸업자 비율, E20은 20세 대학 재학 비율을 나타낸다.

   	                               � (3)

기준시점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2022년 19세 이하 출생 코호트는 같은 해에 20

세였던 출생 코호트와 동일한 연령-대졸비율 궤적을 보인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2022년 20~29세 이상 출생 코호트의 30세까지의 고졸미만 비율은 2020년 관찰된 비

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2022년 20~29세 이상 출생 코호트의 30세까지

의 고졸 비율은 대졸 비율과 고졸미만 비율의 잔차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15~19세 인구 고졸미만 및 고졸 비율은 2022년 관찰된 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위에 소개한 방법으로 추계한 전국의 학력별 인구와 2022년 지역별 고

용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초기 시점(2022년)의 각 시군구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

에 기초하여 장래의 시군구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2022

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각 나이 인구에 대해 특정 시군구의 전체 인구 비중 대

비 특정 교육 수준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식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식에서 N은 인구, e는 교육 수준, k는 연령, j는 시군구를 나타낸다.

			           � (4)

식 (4)의 계수 는 특정 시군구가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해 특정한 교육 수준 비중이 얼

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계수가 기준시점 이후 변화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기준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학력별 인구를 직접 계산할 수 

없으며, 장래의 특정 연도(t)의 학력별 인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 (5)

그리고 특정 시군구의 세 학력 집단 인구의 합이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제시된 해당 

시도의 전체 인구와 같아지도록 각 학력 집단 인구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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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 단계로, 2022년의 각 시군구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42

년까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장래 시군구 경제활동

인구를 추정하였다.

	                         � (7) 

이 식에서 하첨자 a, s, t, e는 각각 연령, 성별, 연도,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E
―

는 

기준시점(2022년)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P는 장래 시점 시군구

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인구를 나타낸다. 2022년 특정 시군의 성별·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추정하였고, 동일 광역시 

내 각 구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광역시 평균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3.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경제활동인구 추계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노동인구 대리변수로 널리 이용되는 생산연

령(15~64세)인구를 전망한 결과를 살펴본다. <그림 1>은 2022년~2032년과 2022년

~2042년 기간에 대해 추정한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변화율의 분포를 제시해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미래의 시군구별 인구동태추이가 적용되는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전체

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75개 지자체에서 생산연령인구가 10~20%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된다. 54개 지자체의 생산연령인구는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20년 동안에는 86개 지자체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줄어들고, 

98개 지자체 생산연령인구가 20~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도 있다. 향후 10년 동안 전체의 23개 시군구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42년까지는 모두 9개 지자체가 양(+)의 생산연령

인구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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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 2022~203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B. 2022~204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9



<그림 2>는 각 시군구의 2022~2032년 기간 및 2022~2042년 기간 생산연령인구 

변화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북부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정도가 심한 시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

북도의 북부 지역은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시군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42년까지는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대다수 시군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세종시, 진천군 

등 극히 일부 시군구에서만 생산연령인구가 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A. ‌�2022~203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B. ‌�2022~2042년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

<표 1>과 <그림 3>는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나타날 장래 시군구별 인구규모 분포 추

정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대규모 생산연령인구를 가진 시군구의 수는 크게 변

화하지 않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20~40만인 시군구 수가 큰 폭으로 줄고 5만 명 미

만의 소규모 시군구 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5만 이하의 소규모 시군구 수는 현재 79개(34.5%)에서 2032년 88개(38.4%), 20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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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44.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규

모의 시군구 수는 현재 52개(22.7%)에서 2042년 38개(16.6%)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60~80만 규모 시군구의 수도 향후 20년 동안 7개에서 3개

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 2022, 2032, 2042년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수 분포 표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5만 미만 79 34.5 88 38.4 102 44.5

5만 이상 

10만 미만
32 14 31 13.5 28 12.2

10만 이상 

20만 미만
47 20.5 51 22.3 48 21

20만 이상 

30만 미만
33 14.4 25 10.9 28 12.2

30만 이상 

40만 미만
19 8.3 16 7 10 4.4

40만 이상 

50만 미만
8 3.5 8 3.5 7 3.1

50만 이상 

60만 미만
2 0.9 3 1.3 2 0.9

60만 이상 

70만 미만
4 1.7 3 1.3 2 0.9

70만 이상 

80만 미만
3 1.3 3 1.3 1 0.4

80만 이상 

90만 미만
1 0.4 1 0.4 1 0.4

90만 이상

100만 미만
1 0.4 0 0 0 0

100만 이상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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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2, 2032, 2042년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수 분포

 

시군구 생산연령인구 분포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불균등 지표

를 이용하였다. 첫째는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비율(p90/p10)로 생산연령인구 규

모에 있어서의 상위 시군구와 하위 시군구의 격차를 보여준다. 둘째와 셋째는 중위수 

대비 90분위 수의 비율(p90/p50)과 10분위 수 대비 중위 수 비율(p50/p10)이다. 이 

두 지표는 시군구 생산연령인구 분포의 변화가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즉 하위 시군구의 상대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것인지 혹은 상위 시군구의 상대

적인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종합적인 

불균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표 2>는 2022년, 2032년, 2042년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추계 결과에 기초하여 

위에서 소개한 네 가지 불균등 지표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p90/p10은 2022년 

20.685에서 2032년 26.842, 2042년 31.838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생산연령인구 상위 시군구와 하위 시군구의 격차 확대는 분포의 양측 모두

에서 나타난다. p90/p50은 2022년 3.517에서 2042년 4.380으로 약 24% 증가하

지만, p50/p10은 같은 기간 5.882에서 7.268로 역시 24%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2022년 0.528이던 지니계수는 2032년 0.554, 2042년 0.569로 커질 것으로 예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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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2, 2032, 2042년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20.685 26.842 31.838

P90/P50 비율 3.517 4.022 4.38

P50/P10 비율 5.882 6.673 7.268

지니계수 0.528 0.554 0.569

4.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이제 경제활동인구 추계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는 2022년~2032년과 

2022년~2042년 기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율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도입한 미래의 시군구별 인구동태 추이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경우, 향후 

10년 동안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추정치는 시군구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가장 높은 빈

도수를 보이는 구간은 0~5% 감소(27개)와 0~5% 증가(25개)이고, 5~20% 감소 빈도

수는 68개이다. 30% 이상 감소하는 시군구가 34개에 달하는 한편, 15% 이상 증가하

는 시군구도 15개나 된다. 분석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하면, 대다수 시군구에서 경제

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105개 시군구는 30% 이상의 경제활

동인구 감소율을 기록하고, 31개 시군구는 5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31개 시군구는 양(+)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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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변화율(%)

A. 2022~203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B. 2022~204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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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각 시군구의 2022~2032년 기간 및 2022~2042년 기간 경제활동인구 

변화율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준다. 경제활동인구 변화의 지역적인 양상은 전반적으로 생

산연령인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5% 이상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는 주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북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5~35% 감소하는 시군구가 다수 분포

해 있다.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의 북부, 세종시, 대전의 일부, 제주 지역은 생산연령인

구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시군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2년까지는 강원, 경

북, 경남, 전북, 전남의 대다수 시군구와 충청남북도 일부 시군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인구가 늘

거나 유지되는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A. ‌�2022~203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B. ‌�2022~2042년 각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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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그림 6>은 인구변화가 초래할 장래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규모 분포 변

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3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가진 시군구

의 수는 늘거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10~30만인 시군구 수가 큰 

폭으로 줄고, 3만 명 미만의 소규모 시군구 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인 시군구는 현재 없지만 2042년까지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 1만 이상 3만 미만인 시군구 수 역시 

2022년 49개에서 2042년 69개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시군구 수는 같은 기간 64개에서 41개로 감소할 것이다. 3만 이상 5만 미만 규

모의 시군구 수는 현재 36개에서 2042년 23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

구가 30만 명을 넘는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2년, 2032년,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6 28.8 69 30.1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30 13.1 23 10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4 14.8 39 17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49 21.4 41 17.9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7 11.8 21 9.2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3 5.7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4 1.7 4 1.7

50만 이상 6 2.6 6 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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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시군구 생산연령인구 분포 변화 분석에 이용된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 경제

활동인구 분포 변화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생산연

령인구에 관한 결과와 비교할 때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는 작지만, 그 증가 

추이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p90/p10은 2022년 13.411에서 2032년 19.261, 

2042년 26.358로 각 연도에 있어서의 불균등도 정도는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낮지만, 

전망 기간 동안 거의 두 배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상위 시군구와 

하위 시군구 사이의 격차 확대 역시 분포의 양측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90/p50은 2022년 3.358에서 2042년 4.664로 약 39% 증가하였고, p50/p10은 같

은 기간 3.994에서 5.652로 역시 약 42%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0.492

였던 지니계수는 2032년 0.533, 2042년 0.560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2022년, 2032년, 2042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261 26.358

P90/P50 비율 3.358 4.045 4.664

P50/P10 비율 3.994 4.762 5.652

지니계수 0.492 0.533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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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와 장래 추이가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설명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가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 순

유출과 장년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며(이철희·황영지 2022), 한국은 장년층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이철희 2022). 이러한 사정 때문에 15~24세 인구 순유출과 50~64세 순유입

을 경험하는 시군구는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시군구 간 격차를 생산연령인구의 시군구 간 

격차보다 작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인구가 많은 시군구에서도 

청년인구가 줄고 장년인구가 늘게 되면서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활동인구

의 시군구 간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Ⅳ.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1.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 참가율 시나리오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출

산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이다. 둘째는 일

자리 창출,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다. 시군구 수준의 노

동수급 불균형 문제에 한정할 때 지역의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적어도 앞으로 20

년간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방안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행연구는 출산율의 시군구 간 차

이가 지역 인구불균형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이철희·황영지 2022). 

따라서 인구 이동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만이 단기 및 중기에 있어서는 시군

구 간 노동수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구 혹은 생산연령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 지역의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

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전국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도 불구하고 여성, 장년,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 향후 20년간 노동인

구가 크게 줄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이철희 2022). 따라서 시군구 간 노동수급 불균형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인구 이동의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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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장래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다. 특정한 시군구의 인

구 순유입이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는 늘어

날 것이다. 개별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목표를 가진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한다. 반

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인구 이동에 관한 기본 가정을 바꾸는 것이다. 시나리오 1은 지

역 간 인구 이동 격차가 해소되어서 전체 시군구의 인구 순유입률이 0이 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20~34세) 인구

의 순유입률이 전체 시군구에서 0이 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청년층 유출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3은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를 상쇄하는 요

인으로 꼽히는(이철희·황영지 2022) 장년층(50~64세) 인구 순유입률이 전체 시군구에

서 0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에서 장년층 인구가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중단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나머지 세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기본 가정을 바꾸는 것이다. 시나리오 4

는 전체 시군구에서 장년층(5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기준시점(2022년)에 비해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시나리오 5는 전체 시군구에서 2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기준시점(2022년)에 비해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시나리오 6은 전체 시군구

에서 청년층(20~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기준시점(2022년)에 비해 10% 포인트 높아지

는 상황을 가정한다. 모든 시군구에서 특정한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때 그 

효과는 해당 인구집단의 비중이 높은 시군구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표 5>와 <표 6>은 각각 시나리오 1(전체 인구 순유입률 = 0)이 실현되는 가상적인 경

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보여준다. 

지역 간 인구 이동 격차 해소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 정도를 약간 완화하는 효과가 

1) ‌�10% 포인트 증가 시나리오는 자의적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의 일본 수

준으로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전국 노동인구 변화를 전망했던 이철희(2022)의 방법을 참고하였

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 여성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대체로 10% 포인트가량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정도가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이 아니다. 지역의 시군구 인구 구성에 따라 특정 집단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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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3>에 제시된 기본적인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2032년까지 

경제활동인구 5만 미만 시군구는 2개 줄어들고, 5만~20만 시군구는 3개 늘어나며, 20

만 이상 시군구는 1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5). 또한 2032년까지 P90/P10은 

19.262에서 18.31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2032년에는 0.533으로 

같지만 2042년에는 0.560에서 0.558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시나리오 1: 2022년 이후 인구이동률 = 0

2022년, 2032년,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5 28.4 68 29.7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29 12.7 22 9.6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6 15.7 41 17.9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50 21.8 41 17.9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6 11.4 22 9.6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1 4.8 11 4.8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5 2.2 4 1.7

50만 이상 6 2.6 6 2.6 5 2.2

<표 6> 시나리오 1: 2022년 이후 인구이동률 = 0

2022년, 2032년,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8.311 25.404

P90/P50 비율 3.358 3.958 4.795

P50/P10 비율 3.994 4.626 5.298

지니계수 0.492 0.53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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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표 8>은 각각 시나리오 2(청년층 인구 순유입률 = 0)가 실현되는 가상적인 

경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보여준

다. 지역 간 인구불균형 확대의 주된 원인인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사라지면 시군

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 확대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추계 결과에 비해 

2032년의 경제활동인구 5만 미만 시군구는 2개 감소하고 5만~10만 시군구는 2개 증가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2032년의 P90/P10은 19.262에서 18.608로, 지니계수

는 0.533에서 0.532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이동이 사라지는 시

나리오와 비교할 때, 특히 2032년~2042년 기간의 경제활동인구 불균등도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42년의 P90/P10은 26.358에서 24.888로 낮아졌다.

<표 7> 시나리오 2 (2022년 이후 청년층(20~34세) 인구 이동률 = 0)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5 28.4 68 29.7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29 12.7 22 9.6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6 15.7 42 18.3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49 21.4 40 17.5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7 11.8 21 9.2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3 5.7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4 1.7 4 1.7

50만 이상 6 2.6 6 2.6 4 1.7

<표 8> 시나리오 2 (2022년 이후 청년층(20~34세) 인구 이동률 = 0)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8.608 24.888

P90/P50 비율 3.358 3.959 4.589

P50/P10 비율 3.994 4.699 5.423

지니계수 0.492 0.53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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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와 <표 10>은 각각 시나리오 3(장년층 인구 순유입률 = 0)이 실현되는 가상적인 

경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산출한 결

과이다. 지역 간 인구 격차를 완화하는 요인인 장년층 인구 이동이 사라지는 경우, 시군

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 

시군구가 2042년까지 기본적인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나는 등, 규

모가 작은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증가하였다(표 9). P90/P10은 2032년까지는 

기본적인 추계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2042년에는 26.358에서 27.021로 높

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는 2042년까지 0.560에서 0.562로 약간 커지는 것으

로 추계되었다.

<표 9> 시나리오 3 (50~64세 인구 이동률 = 0)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7 7.4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6 28.8 67 29.3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30 13.1 25 10.9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4 14.8 37 16.2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49 21.4 40 17.5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7 11.8 22 9.6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3 5.7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3 1.3 4 1.7

50만 이상 6 2.6 7 3.1 4 1.7

<표 10> 시나리오 3 (50~64세 인구 이동률 = 0)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162 27.021

P90/P50 비율 3.358 4.031 4.651

P50/P10 비율 3.994 4.754 5.81

지니계수 0.492 0.534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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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 <표 12>는 각각 시나리오 4(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실현되는 가상적인 

경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추계한 결

과를 제시한다. 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전반적으로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결과는 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각 구간의 빈도에 일관되지 않은 방향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

다. 예컨대 기본적인 추계결과에 비해 2042년 1만~3만 시군구 수는 줄었으나 3만~5만 시

군구 수는 늘었다. 또한 5만~10만 시군구 수는 감소한 반면, 10만~20만 시군구 수는 증

가하였다. 불균등 지표의 크기도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P90/P10은 2042년까지는 

26.358에서 26.978로, 지니계수는 0.560에서 0.561로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시나리오 4 (50~64세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5 28.4 67 29.3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27 11.8 24 10.5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5 15.3 35 15.3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50 21.8 43 18.8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8 12.2 22 9.6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5 6.6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4 1.7 3 1.3

50만 이상 6 2.6 7 3.1 5 2.2

<표 12> 시나리오 4 (50~64세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584 26.978

P90/P50 비율 3.358 4.096 4.712

P50/P10 비율 3.994 4.781 5.726

지니계수 0.492 0.534 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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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과 <표 14>는 각각 시나리오 5(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실현되는 가상적

인 경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보여

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효과는 위에서 살펴본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의 효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즉 인근 경제활동인구 구간 빈도 변화의 방향이 서로 엇갈

리고, 불균등 지표의 크기는 약간 더 커지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예컨대 2032년까지 

기본 추계결과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3만~5만 시군구 수는 줄어들고, 5만~10만 시군

구 수는 늘어나며, 그 주위 구간 시군구 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P90/P10은 

2042년까지는 26.358에서 26.882로, 지니계수는 0.560에서 0.561로 약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시나리오 5 (20~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6 28.8 68 29.7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26 11.4 23 10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6 15.7 37 16.2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49 21.4 42 18.3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8 12.2 21 9.2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5 6.6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4 1.7 4 1.7

50만 이상 6 2.6 7 3.1 4 1.7

<표 14> 시나리오 5 (20~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699 26.882

P90/P50 비율 3.358 4.116 4.675

P50/P10 비율 3.994 4.786 5.75

지니계수 0.492 0.535 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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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와 <표 16>은 각각 시나리오 6(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이 실현되는 가상적인 

경우 2022년, 2032년,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분포와 불균등 지표를 얻은 결과

를 제시한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 정도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년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각 구간의 빈도에 가져온 변화

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2032년과 2042년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의 크기는 기본 추계결과와 유사하다. 예컨대 pP90/P10은 2042년까지는 26.358

에서 26.508로 미미하게 증가했고, 지니계수는 0.560로 유지되었다.  

<표 15> 시나리오 6 (20~34세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인구
2022년 2032년 2042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1만 미만 0 0 1 0.4 15 6.6

1만 이상 
3만 미만

49 21.4 66 28.8 69 30.1

3만 이상 
5만 미만

36 15.7 27 11.8 22 9.6

5만 이상 
10만 미만

36 15.7 35 15.3 38 16.6

10만 이상 
20만 미만

64 27.9 49 21.4 42 18.3

20만 이상 
30만 미만

26 11.4 28 12.2 20 8.7

30만 이상 
40만 미만

8 3.5 12 5.2 15 6.6

40만 이상 
50만 미만

4 1.7 4 1.7 4 1.7

50만 이상 6 2.6 7 3.1 4 1.7

<표 16> 시나리오 6 (20~34세 경제활동참가율 10% 포인트 증가) 실현 시

2022, 2032, 2042년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변화 

인구 불균등 지표 2022년 2032년 2042년

P90/P10 비율 13.411 19.551 26.508

P90/P50 비율 3.358 4.091 4.641

P50/P10 비율 3.994 4.779 5.712

지니계수 0.492 0.534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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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2042년에 대해 각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얻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결과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

이동 차이를 완화하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것이 장래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장년층 인구 이동이 사라지는 경우,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가 커지는 현상은 현재 장년 인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

동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한다. 이러한 형태의 장년 인구 이동이 강화되면 지역 간 전체 인

구 및 노동인구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 이동의 변화는 특히 

중간 규모 시군구와 소규모 시군구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2) 반대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청년층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불균형을 강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간 차이를 줄여야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장년,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전국 및 각 지역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

의 절대적인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알

려주듯이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반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시군구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노동인력 증가

효과가 미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특정한 인구집단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전체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높이는 정책은 시군구 간 노동인력 규모 격차

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시나리오별 2042년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지표

인구 

불균형

지표

기본

S1

인구이동률 

= 0

S2

청년층 

인구이동률 

= 0

S3

장년층 

인구이동률 

= 0

S4

장년층 

경활률 

10%p 증가

S5

여성 

경활률 

10%p 증가

S6

청년 

경활률 

10%p 증가

P90/P10 

비율
26.358 25.404 24.888 27.021 26.978 26.882 26.508

P90/P50 

비율
4.664 4.795 4.589 4.651 4.712 4.675 4.641

P50/P10 

비율
5.652 5.298 5.423 5.81 5.726 5.75 5.712

지니계수 0.56 0.558 0.557 0.562 0.561 0.561 0.56

2) ‌�기본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2를 비교할 때, P90/P50의 크기는 유사하지만, P50/P10의 크기는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장년층 인구 이동으로 인해 중간 규모 시군구와 소규모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

가 감소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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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구

의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인구동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래 시군구 성

별·연령별·학력별 인구를 추계하였으며, 여기에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

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장래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였다. 또한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용하여, 가상적인 정책의 

효과가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차 인구변화로 인해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 1만 미만인 시군구는 현재 없지만 2042년까

지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시군구는 현

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

균등 정도는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정도보다 작지만 그 증가 추이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

난다. p90/p10은 2022년 13.411에서 2032년 19.261, 2042년 26.358로, 분석 기간 

동안 거의 두 배나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2년 0.492였던 지니계수는 2032년 

0.533, 2042년 0.560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군구 간 인구이동과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반적인 시군구 간 인구이동의 균등화가 장래 시군구 간 노동인

구 불균등 증가 추이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간 인구 불균등의 주된 원인

이 되고 있는 청년층 인구 이동의 시군구 간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 장래 시군구 경제활

동인구 불균등 추이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 간 인구 불균등 정도를 완

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장년층의 인구이동이 사라지는 경우,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장년,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도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장래전망은 최근에 관찰된 성별·연령별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순 유입률, 사망률, 출산율 등)의 수준과 통계청 장래인

구추계가 제시하는 각 시도별 파라미터 변화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 장래인

구 추계에서 설정한 가정이 앞으로 실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가

정 역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각 시군구 인구동태 파라미터가 그 시군

구가 포함된 광역시도의 해당 파라미터의 변화율과 같은 비율로 변화한다는 가정은 지

나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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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기보다는, 현재로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실현

되는 경우의 가상적인 미래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로 측정한 노동인구의 지역 불균형 정도와 추이는 전체 인구의 지

역 불균형 정도 및 추이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한 전망 결과는 시군

구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정도가 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불균등 정도에 비해 수준은 낮지

만 증가 추이는 더 가파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노동인구 규모가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및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정 때문에 경

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격차는 인구의 지역 간 격차보다 낮을 수 있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추이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간 노동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역 간 인구 불

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이동 차이를 완화하

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앞서 첫 번째 시사점으로 제시된 전체 인구의 지역 불균형

과 노동인구의 지역불균형 간 차이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지역 이동 경로 및 경제활동참

가율이 상이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장년 인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강화하는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년인력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인력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유형의 인력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

의 인구이동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에 비해 지방 유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인력인 것도 사실이다. 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고,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장년 및 고령 인력에 진입하는 세대는 과거의 장년 

또는 고령층보다 학력이 높아 더 나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년층 고용

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장년인력의 지방 이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역 

간 노동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반적인 장

년,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전국 및 각 지역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절

대적인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동인력 감소 완화를 위해 경제활동참가

율을 높이는 전략이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해

당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형 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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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Regional 

Lab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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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jects changes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cros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Korea from 2022 to 2042 in order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future demographic shifts for regional labor markets. The 
projections reveal that demographic change is likely to widen disparities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cross localities at an accelerating pace. 
Simulation results further indicate that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youth 
migration across regions could mitigate the trend of increasing inequality in 
the future working-age population. By contrast, the absence of mobil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would exacerbate disparities in regional labor supply. An 
overall increase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owever, appears to exert 
only limited influence on the trajectory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designed to reduce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youth migration while reinforcing imbalances in older-
age migration could serve as effective measures to ease future imbalances in 
regional labor supply. Enhancing the overall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lone 
is unlikely to contain the widening gap, underscoring the need for region-specific 
employment policies tailored to loc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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